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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기 외상이 성인기 관계중독성향에 미치는

영향에서 거절민감성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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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성인 남녀가 지각한 아동기 외상이 관계중독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아동기

외상과 관계중독성향 간의 관계에서 거절민감성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G도시 및 J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465명에게 아동기 외상, 관계중독 및

거절민감성 척도를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2.0을 활용하여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AMOS 22.0을 이용하여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구조방정식을 실시하

였다. 연구 결과, 아동기 외상, 거절민감성, 관계중독성향 간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또한 아동기 외

상이 관계중독성향에 미치는 영향에서 거절민감성은 완전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이는 아동기 외상

은 거절민감성을 통해 관계중독성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

탕으로 관계중독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중독적인 관계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내담자에게 도움

이 되는 상담개입방법을 제시하였고, 후속연구에 대해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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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중독(Relationship Addiction)이란 상대방과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중독적인 양상을 보

이는 것을 의미한다(Martin, 1994). 일반적으로 무

언가에 중독된다는 것은 자신에게 신체적, 정신적

으로 해로운 결과를 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행동을 지속하고, 중독이 된 대상에 대한 강박관

념과 집착에 빠지며, 중독물에 대한 자신의 생각

과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특징을 내포한다

(Bireda, 2005; Schaeffer, 2010). 관계에 중독된다

는 것도 이에 근거한다. 종종 자신에게 해로운 관

계일지라도 상대방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강박감

에 사로잡혀 집착하게 되고 상대나 관계에 대한

감정이나 행동의 통제가 불가능하여 그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즉, 관계중독이란

현재 맺고 있는 관계 자체가 중독물의 핵심으로,

자신이 맺고 있는 관계가 잘못이란 것을 알면서

도 상대방과 함께 있어야만 한다는 강박감에 사

로잡혀 사람이나 관계에 대한 감정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Martin, 1994;

Whiteman & Petersen, 2004). Whiteman과

Petersen(2004)은 관계중독을 사랑중독, 사람중독,

성중독의 3가지 하위유형으로 구분하였고, 관계중

독을 사랑중독이라 명명한 Peabody(2010)은 이를

사람에 대한 중독, 관계에 대한 중독, 사랑에 대한

중독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관계중독자들이 이토록 관계에 집착하는 이유

는 혼자 남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혼자서는 자신에 대한 행복감과 가치감

을 스스로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관계나 상

대를 통해 자기를 찾으려 한다. 다시 말해 이들은

어린 시절 주 양육자로부터 채우지 못한 정서적

공허감이나 심리적 결핍을 현재 관계를 맺고 있

는 상대에게서 채우려 하기 때문에 자기를 희생

시키면서까지 관계에 몰입하게 되는 것이다

(Bireda, 2005; Schaeffer, 2010). 그러나 이러한 시

도는 오히려 어린 시절 경험한 고통을 재경험하

게 하면서 현재의 고통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건

강하지 못한 관계를 지속하게 만들 수 있다(Hart,

1990). 이러한 행동양식은 이미 만성화되어 있어

외부의 도움 없이는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 고통

스럽고 집착하는 관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계양

식을 형성하여 상대방과 건강한 상호작용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익숙하지 않은 문제해결

및 상호작용 방식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불안을

느끼게 되어 쉽게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Bradshaw, 2005; Whiteman & Petersen, 2004).

관계중독은 대부분 어린 시절 부모와의 애착관

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발생되는 것으로 알

려지고 있다(김지연, 심혜원, 2016; 박한나, 가요

한, 2017; 안명란, 홍혜영, 2016; 이계선, 정남운,

2013; 이지원, 이기학, 2014; 한진주, 2007). 이 중

에서도 아동기에 양육자로부터 신체적으로나 정

서적으로 학대나 방임을 경험한 아동의 경우 성

인기에 관계중독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김가령, 박준호, 이민규, 2018; 손승

희, 2017; 이윤연, 장현아, 2017). 부모로부터 건강

한 인간관계에 대한 초기 모델을 형성하지 못한

아동은 성인이 되어서도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기

어렵다(Finzi, Har-Even, & Weizman, 2003; Raja,

2015). 애정이 부족하고 사랑이 박탈된 가정에서

성장하는 경우 상대가 자신을 거부하거나 떠나갈

것 같은 불안을 느끼는데, 이는 성인기에도 지속

적인 영향을 미쳐 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에게 집

착하는 의존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다(한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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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즉, 양육자의 거부적인 양육태도로 인해 욕

구를 충족 받지 못한 사람은 상대로부터 자신의

결핍된 욕구를 채우기 위해 해가 되는 관계일지

라도 그 관계를 끊지 못하는 관계중독을 보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아

동기 외상 경험은 성인기 대인관계 형성에 어려

움을 초래하는데, 특히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높은 친밀감이 필요한 이성관계에서 병리적 관계

문제인 관계중독을 경험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선행연구들도 아동기 외상과 관계중독 간의 관

련성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아동기 외상을 경험

하게 되면 공감적 이해 능력이나 조망수용능력이

떨어져 원만한 대인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느낀

다. 이로 인해 타인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 높아지

게 되고 이는 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방에 대한

과잉반응 또는 몰입을 하게 되는 관계중독으로

이어질 위험을 높일 수 있다(김가령 외, 2018). 아

동기 외상은 개인의 건강한 자기구조의 발달을

저해하며 적응능력과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기 때문에 타인과 세상에 대한 신뢰가 낮

고 불안정한 도식을 형성하여 이성관계에 집착하

고 매달리는 관계중독을 경험할 수 있다(손승희,

2017). 어릴 적 경험한 학대는 언젠간 자신을 버

리고 떠날 것이라는 유기도식을 형성하며, 중요

대상에게 집착하고 매달리면서 의존적인 성향을

보이는 관계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로 인해

실제 연인 간에 폭력이 발생해도 자신이 가해자

나 피해자임을 인식하지 못한 체 사랑을 표현하

는 방식이라고 착각하거나,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

력적인 상황을 자책하면서도 자신이 노력하고 변

화하면 상대방의 사랑을 다시 얻을 것이라는 희

망으로 폭력적인 관계마저 끊어내지 못하는 모습

을 보일 수 있다(이윤연, 장현아, 2017).

이처럼 아동기에 외상을 경험하게 되면 성인기

에 타인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지속적인 악영

향을 미치며, 병리적인 이성관계 모습인 관계중독

적 특성을 나타내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

고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해 많은 것이 밝

혀지진 못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아동기 외상이

관계중독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확인함으로써, 이

과정이 개인에게 어떠한 문제를 초래하는지 살펴

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외상을 어린 시절 주 양육

자로부터 받은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나 방임

으로 정의하고, 어린 시절 가족 안에서의 외상 경

험이 관계중독의 중요한 사회, 심리적 예측 요인

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하여 이들 간의 관련

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아동기 외상을 경험한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특

징으로 거절민감성을 들 수 있다. 부모로부터 지

속적인 좌절을 경험한 사람은 상대가 자신을 거

절할 것이라는 불안을 느끼며 불확실한 거절 단

서에도 쉽게 거절로 예측하고 과잉 반응하는 성

향을 나타내기 쉬운데, 이를 거절민감성이라고 한

다(Downey & Feldman, 1994). 거절민감성이 높

은 사람들은 친밀감을 느끼는 중요한 대상에게

정서적으로 거절당할지 모른다는 불안을 느끼며

거절이 예상되는 상황을 자동적으로 위험상황으

로 인식하고 두려움이나 불안, 분노,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 높은 거절민감성

은 상대방의 거절에 부적절하게 반응하여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부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관계에서 상대방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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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에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Downey &

Feldman, 1996).

아동기 외상은 높은 거절민감성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아동기에 부모로부터 무가

치감, 무관심, 결점에 대한 비난, 사랑받지 않는다

는 느낌 등의 거부적인 태도와 언어화된 방식의

공격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은 거절당하는

것에 민감하고 타인으로부터 자신이 수용되지 못

할 것이라고 예단하는 경향을 가질 수 있다(하수

홍, 장문선, 2013). 아동학대로 신고 되었거나 학

대의심사례로 관리되고 있는 초등학교 고학년생

들 중에서도 아동학대를 경험할수록 거절민감성

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연구자들은 학대

나 방임의 유형에 상관없이 부모로부터 경험하는

외상 사건은 거절민감성이 형성되는 인지·정서적

처리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강

하은, 조영아; 2017). 양육자가 아동의 일탈 행위

를 방관하며 무관심하고 거부적인 태도를 보이는

비신체적인 학대 경험에 많이 노출된 아동일수록

쉽게 거절을 지각하고 과잉 반응하는 거절민감성

의 특징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변은실, 이주영,

2016). 즉, 어린 시절 중요한 대상으로부터 학대나

방임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거절에 대한 불안이 높고

상대로부터 수용될 것이라는 기대가 낮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거절민감성과 관계중독 간의 관

련성을 보고하고 있다. 거절민감성이 높은 사람들

은 이성관계에서 상대의 반응을 쉽게 왜곡하여

거절로 지각하기 때문에 친밀감을 형성하는데 어

려움을 느끼고(성정아, 홍혜영, 2014), 상대방이 옳

지 않은 행동과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알면서

도 관계를 유지하게 위해 상대의 욕구를 무조건

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나타낸다(이수정, 2017;

Purdie & Downey, 2000). 이처럼 친밀한 관계에

서 지속적인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마음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사랑을 확인받으려 하

는 집착적인 모습을 나타내는데(Martin, 1994), 이

는 혼자 남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자

신의 감정과 생각을 통제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해가 되는 관계임에도 상대방에게 집착하는 관계

중독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즉, 거절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관계에서 갈등상황이 일어났을 때,

상대방으로부터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불안이 높

기 때문에 갈등상황 자체를 회피해버리고 자신에

게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관계를 끊어내지 못

하고 유지하는 관계중독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이인숙, 2018).

종합해보면, 아동기 부모나 주 양육자로부터 경

험한 외상 경험은 거절민감성을 형성할 수 있고,

이러한 거절민감성으로 인해 상대로부터 버림받

을 것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을 갖게 되면 자신에

게 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에 집착하면서

벗어나지 못하는 관계중독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한편, 아동기 외상과 거절민감성은

경계선 성격특성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경계선 성격장애는 내적 자기상과 타인

과의 관계, 감정조절이 매우 불안정하다.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 역시 어린 시절 학대나 방임과 같

은 외상의 경험이 흔하며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매우 큰데(하수홍, 장문선, 2013), 이들은

관계 내에서 현실적인 한계를 넘어선 애정과 관

심을 요구하다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에

놓이게 되면 애정을 분노로 바꾸어 표출하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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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파괴적인 행동을 나타내게 된다(권석만, 2003).

반면, 관계중독적 특성을 보이는 이들은 중독적

특성이 강해질수록 자신의 원칙이나 확신, 우정,

자존감 등을 버린 채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시키

면서까지 관계에 몰입하기 때문에 파괴적인 관계

일지라도 쉽게 헤어 나오지 못한다(Sussman,

2010). 즉 경계선 성격장애와 관계중독 모두 아동

기 외상과 거절민감성을 주요 원인으로 관계에서

어려움을 보일 수 있으나 친밀한 관계 내에서 나

타내는 행동 양상에 분명한 차이가 있기에 관계

중독적 특성을 보이는 이들을 대상으로 아동기

외상 및 거절민감성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외상과 관계중독

간의 관계에서 거절민감성이 매개효과를 가지는

지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관계중독’이

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개

념이면서 부정적인 의미가 내포된 ‘관계중독성향’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SNS 중독의 경우, 명

확한 개념이나 진단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로

(Kuss & Griffiths, 2017), 온라인상의 대인관계에

과하게 몰두하고 금단과 내성을 경험하며 일상에

지장이 있다는 개념으로 ‘SNS 중독 경향성’이란

용어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정소영, 김종남, 2014).

이에 본 연구에서도 병리적인 중독 상태가 아닌

관계에 집착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의미하는 ‘관계중독성향’이 본 연구대상자의 특성

에 더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만약 아동기 외

상과 관계중독 간의 관계에서 거절민감성이 매개

역할을 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면 관계중독 성향

을 보이는 이들을 위한 개입 방안 마련에 실질적

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중

독적 관계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내담자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상담 장면에서의 효과

적인 개입 방안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해 본

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외상이 관계중독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거절민감성이 부분매개 하는 그림

1을 연구모형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반해 아동기

외상이 거절민감성을 통해서만 관계중독성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완전매

개 하는 그림 2를 경쟁모형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모형은 다음과 같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참여자는 G도시 및 J지역에 거주하

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465명이다. 본 연구는

기관 내 윤리위원회(IRB)에 승인을 받아 수행하

그림 1. 연구모형 그림 2. 경쟁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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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승인번호: 1040708-201804-SB-014), 자료

는 2018년 6월부터 8월에 걸쳐 수집되었다. 연구

자는 먼저 D대학교의 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설

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을 실시하기에 앞서 연구자

가 연구의 목적 및 조사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설문지를 응답하면서 개인의 불유쾌한 경험이 상

기되어 심리적 불편감을 느끼거나 정서적 피해가

초래될 경우 설문을 즉시 중단하고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게 할 것을 설명하였

다. 이러한 연구절차를 고지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원하는 대상자에 한해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고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또한 연구자의 대학에 소속

된 학생이 근무하고 있는 기관에 동의를 얻어 위

와 동일한 과정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는 남성 211명(45.4%), 여

성 252명(54.2%), 무응답 2명(.4%)이었고, 연령대

는 10대(18∼19세) 42명(9.0%), 20대 287명(61.7%),

30대 49명(10.5%), 40대 60명(12.9%), 50대 20명

(4.3%), 무응답 7명(1.5%)이었다. 최종학력으로는

고졸 34명(9.0%), 전문대 재학 26명(5.6%), 4년제

재학 230명(49.5%), 대졸 118명(25.4%), 석사 재학

이상 54명(11.6%), 무응답이 3명(.6%)이었으며, 혼

인여부는 미혼이 350명(75.3%)으로 대다수를 차지

하였다.

측정도구

아동기 외상 척도.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외

상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Bernstein과 Fink(1998)

가 개발한 아동기 외상 질문지(Childhood

Traumatic Questionnaire: CTQ)를 이유경(2006)

이 번안하고 김은정과 김진숙(2010)이 타당화한

아동기 외상 질문지 단축형(CTQ-SF)을 사용하였

다. 아동기 외상 척도는 부모님 혹은 다른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겪었던 경험을 나타낸 문항으

로 구성되었고, 신체적·정서적 학대와 신체적·정

서적 방임의 4가지 하위요인으로 나뉘며 각 5문

항씩 총 2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아

동기 학대나 방임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따라 1

점 ‘전혀 없음’에서 4점 ‘자주 있음’까지의 4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김은정과 김진

숙(2010)의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

는 .89였고, 본 연구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

는 .88이었다.

관계중독성향 척도. 관계중독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Whiteman과 Peterson(1998)이 개발하고 김

인화(2004)가 번안한 관계중독 질문지(Relational

Addiction Questionnaire: RAQ)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관계 안에서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가 높

은 특징이 있는 사랑중독, 성 관계를 사랑과 혼동

하는 경향이 있는 성중독, 자신의 정체성 확립과

삶의 목적을 위해 현재 관계 맺고 있는 한 사람

에게 의지하려는 성향이 강한 사람중독, 관계중독

에 영향 받기 쉬운 요소를 갖고 있는 정도의 4가

지 하위요인으로 나뉘며 각 7문항씩 총 28문항으

로 이루어져 있다. 관계중독 성향이 심각한 수준

에 따라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7점 ‘매우 그

렇다’까지의 7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기 되어있

다. 박연주(2008)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

(Cronbach’s α)는 .79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7이었다.

거절민감성 척도. 거절민감성을 측정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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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Downey와 Feldman(1996)이 개발하고 이복동

(2000)이 번안한 거절민감성 질문지(The

Rejection Sensivity Questionnaire: RSQ)를 사용

하였다. 거절민감성 척도는 자신의 요구가 거절될

까봐 불안한지에 대한 ‘거절불안’과 수용될 것이라

기대하는지에 대한 ‘수용기대’의 두 가지 하위요인

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거절민감성 점

수는 각 상황에 대한 거절불안과 수용기대(역채

점)의 곱 점수를 합하여 전체 문항 수 18로 나눈

값으로, 총점의 범위는 1∼36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거절민감성을 경험하는 정도가 강한 것

을 의미한다. 거절민감성 수준이 심한 정도에 따

라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6점 ‘매우 그렇다’

까지의 6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이

복동(2000)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

는 .87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

(Cronbach’s α)는 .93이었다.

자료분석

본 연구는 SPSS 22.0과 AMOS 22.0을 사용하

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SPSS 22.0을

이용하여 연구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상관분

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아동기 외상과 관계중독성

향 간의 관계를 거절민감성이 매개하는지 검증하

기 위해 AMOS 22.0을 활용하여 구조방정식 검증

을 실시하였다. 모형검증은 측정모형을 먼저 확인

한 후에 구조모형을 추정하는 2단계 분석방법을

사용하였고(Anderson & Gerbing, 1988), 추정방법

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L)을 사용하였다. 모형적합도 지수는 표본 크기

의 민감성, 모형의 간명성, 해석가능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 TLI, CFI와 RMSEA를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CFI와 TLI는 .90이상이면 적합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며, RMSEA는 .08이하일 때

괜찮은 적합도, .05이하일 때 좋은 적합도로 해석

한다(홍세희, 2000). 측정모형인 연구모형과 경쟁

모형 중에서 최종모형을 선택하기 위해  값

차이검증을 실시하였고, TLI, CFI, RMSEA 적합

도 지수의 양호도를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매개

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랩

(Bootstrap) 절차를 사용하였다(Shrout & Bolger,

2002). 10,000개의 표본이 모수추정에 사용되었고,

신뢰구간은 95%였다.

결 과

주요 변인별 상관분석 및 기술통계

아동기 외상, 거절민감성, 관계중독성향의 기술

통계를 알아보기 위해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를 구하고,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 참조). 아동기 외상과 관계중독성향 간 대

부분의 하위변인들에서 상관이 유의하였다. 관계

중독성향의 하위변인들 중에서 사랑중독은 정서

적 학대와 방임, 신체적 방임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고, 성중독은 신체적 방임과만 상관이 유의하

였다. 사람중독은 아동기 외상의 모든 하위변인들

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연구변인의 정

규성 가정을 충족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살펴본 결과, 각 측정변인들의 왜도 값은

-.06 ∼ 1.65, 첨도 값은 -.05 ∼ 2.27로 나타났다.

왜도는 절대 값 2를 초과하면, 첨도는 절대 값 7

을 넘지 않으면 추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한국심리학회지:건강

- 860 -

간주하기에(West, Finch, Curran, 1995), 본 연구

의 측정변인은 정규성 가정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다.

측정모형 검증

Anderson과 Gerbing(1988)의 제안에 따라,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모형(연구모형과 경쟁모형)

검증에 앞서 측정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

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31, N=465)은

128.016으로 p<.001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검증은 영가설의 내용이 엄격하여 모형이

조금만 틀려도 쉽게 기각되며 동일한 모형이라도

표본크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모형의 간명성을 반영하고, 표본크기에 민감하지

않으며, 해석기준이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되는

CFI, TLI, RMSEA 등의 다른 적합도 지수를 사용

하여 검증 결과를 보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측정모형 검증 과정에서 사람중독은 요인부하량이

낮고 사람중독과 성중독 간의 오차 간 상관이 다

소 높게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람중독

과 성중독의 오차 간 공분산을 설정하여 모형을

수정하였다(그림 3. 최종 모형 참조). 측정모형 적

합도 검증 결과, 사람중독의 요인부하량이 다소

향상되었으며, CFI=938, TLI=.907, RMSEA=.080

(90% 신뢰구간=.064 - .096)로 나타나 측정모형이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모형의 요인

부하량은 표2에 제시한 바와 같이 p<.001 수준에

1 2 3 4 5 6 7 8 9 10

아동기외상

1. 정서적학대 -

2. 정서적방임 .53*** -

3. 신체적학대 .39*** .25*** -

4. 신체적방임 .30*** .30*** .14*** -

거절민감성

5. 거부불안 .21*** .24*** .13** .20*** -

6. 수용기대 .23*** .37*** .16** .26*** .49*** -

관계중독성향

7. 사랑중독 .29*** .25*** .08 .16*** .50*** .28*** -

8. 성중독 .07 .05 .03 .10* .29*** .06 .57*** -

9. 사람중독 .05 -.04 .06 .05 .11* -.13** .46*** .56*** -

10. 영향정도 .30*** .28*** .12** .19*** .49*** .34*** .72*** .49*** .33*** -

M 5.22 8.00 6.02 5.21 44.70 49.06 13.65 12.72 19.60 13.06

SD 1.78 3.68 1.42 1.49 15.47 13.69 5.03 4.47 4.83 5.14

왜도 1.65 1.28 1.61 1.41 .18 .24 .36 .37 -.06 .46

첨도 2.23 1.15 2.27 1.67 -.53 .23 -.34 -.24 -.05 -.27
***p<.001, **p<.01, *p<.05.

표 1. 측정변인 간 상관, 평균, 표준편차 N=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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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모두 유의하였다.

구조모형 검증

측정모형이 적합하게 나타남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거절민감성의 매개모형을 검증하였다. 먼

저 연구모형을 이용하여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평

가한 후 경쟁모형과의 차이검증 및 CFI, TLI,

RMSEA를 살펴보았고, 부트스트랩 검증을 통해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아동기 외

상이 관계중독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거절

민감성을 매개하여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모두

포함한 연구모형(부분매개모형)은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31, N=465)=128.016, p<.001,

CFI=.938, TLI=.907, RMSEA=.080 (90% 신뢰구간

= .064 - .096). 아동기 외상이 관계중독성향에 영

향을 미치는 경로를 설정하지 않은 경쟁모형(완전

매개모형) 역시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32, N=465)=131.870, p<.001, CFI=936, TLI=

.908, RMSEA=.080 (90% 신뢰구간 = .064 - .095).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중 어느 모형이 더 적합한

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

과, 두 모형의  차이 값은 2.854이며 자유도의

차이 값은 1로, 유의수준 5% 수준에서 유의한 차

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검

증 결과와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는 지수인 CFI,

TLI, RMSEA를 함께 고려하여 경쟁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선택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지수 비교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4에서 최종모형의 각 경로 추정치를 확인한

잠재변인 측정변인 비표준화계수 S.E. 표준화계수 C.R.

아동기외상

정서적학대 1.000 .758

정서적방임 1.808 .184 .694 9.819***

신체적학대 .425 .061 .408 6.949***

신체적방임 .513 .067 .458 7.662***

거절민감성
거부불안 1.000 .836

수용기대 .628 .071 .600 8.841***

관계중독성향

사랑중독 1.000 .921

성중독 .590 .046 .613 13.129***

사람중독 .469 .051 .452 9.257***

영향받기쉬운정도 .869 .052 .792 17.371***

*** p<.001.

표 2.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

 df CFI TLI
RMSEA

(90% 신뢰구간)
 차이검증

연구모형 128.016 31 .938 .907 .080(.064-.096) ∆ (1)=2.854
경쟁모형 130.870 32 .936 .908 .080(.064-.095)

표 3.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 지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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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아동기 외상은 거절민감성을 유의미하게 예

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50, p<.001), 거절민

감성 또한 관계중독성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66, p<.001). 연구모형(부

분매개모형)에서도 아동기 외상에서 관계중독성향

으로 가는 직접 경로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지 않아(=.121, p<.05), 완전매개모형이 자료

를 더 잘 설명하는 모형이라 할 수 있다. 즉 거절

민감성은 아동기 외상과 관계중독성향 간의 관계

를 완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 검증

최종모형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을 위해 부트

스트랩(Bootstrap) 절차를 사용하였다. 부트스트랩

절차는 정규분포를 가정하지 않으면서 보다 정확

한 신뢰구간을 산출하기 때문에 매개효과의 유의

도 검증에 적합하다(Shrout & Bolger, 2002). 이

에 본 연구에서는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부트스

트랩 절차를 10,000번 시행하였으며, 매개효과의

95% 신뢰구간을 산출하였다. 신뢰구간이 영가설

경로 비표준화계수 S.E. 표준화계수 C.R.

아동기외상 → 거절민감성 5.934 1.067 .498 5.560***

거절민감성 → 관계중독성향 .374 .040 .657 9.269***

*** p<.001.

표 4. 최종모형의 경로추정치

그림 3. 최종모형
주. 그림에 제시된 계수들은 표준화된 수치임.
*** p<.001,

경로 estimate (95%의 신뢰구간)

아동기 외상 → 거절민감성 → 관계중독성향 .478 (.284 ∼ .722)***

***p<.01.

표 5. 간접(매개)효과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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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값인 0을 포함하지 않으면 영가설을 기각하여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해석하였고,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를 살펴보면, 아동기 외상과

관계중독성향의 관계에서 거절민감성의 매개효과

는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하

게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외상, 거절민감성, 관계중

독성향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아동기 외상이 관

계중독성향에 미치는 영향에서 거절민감성의 매

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기 외상과 거절민감성, 관계중독성향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아동기 외상, 거절

민감성, 관계중독성향 간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아동기 외상과 거절민감성은 정적상관을 보였으

며(강하은, 조영아, 2017; 변은실, 이주영, 2016; 배

라영, 최지영, 2018; 하수홍, 장문선, 2013). 아동기

외상과 관계중독성향 간에도 정적상관이 나타났

다(김가령 외, 2018; 김수민, 2016; 손승희, 2017;

오유미, 2016). 거절민감성과 관계중독성향 간 정

적상관이 나타나(이수정, 2017; 이인숙, 2018) 아

동기 외상, 거절민감성, 관계중독성향 간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아동기 외상이 관계중독성향에 미치는 영

향에서 거절민감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결과, 거

절민감성은 완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기 외상이 관계중독성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거절민감성을 매개하여 관계중

독성향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즉 어린 시

절 외상을 경험한 아동은 관계중독성향을 나타낼

가능성이 크지만, 외상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거절민감성이 형성된 경우에만 관계중독성

향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관계중

독성향이 형성되는데 있어 아동기 외상 경험 자

체보다 두 변인 간에서 작용하는 다른 변인의 역

할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김가령 외,

2018; 손승희, 2017)를 지지한다. 또한 아동기 외

상이 거절민감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강하은, 조영아, 2017; 변은실, 이주영,

2016; 배라영, 최지영, 2018; 하수홍, 장문선, 2013)

와 거절민감성이 관계중독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이수정, 2017; 이인숙,

2018)와도 그 맥을 같이한다.

본 연구결과는 아동기 외상 경험을 가진 사람

들의 관계중독성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거절

민감성을 다루어주어야 함을 제시한다. 양육환경

에서 간헐적인 거절을 지속적으로 당한 경험은

성인기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집착적

인 행동 전략을 사용하며, 상대에게 맹목적인 사

랑을 요구하면서 매달리는 모습을 보인다(Levy,

Ayduk, & Downey, 2001). 양육자로부터 사랑과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학대나 모욕감을 경험하

여 충분한 보살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불안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고유나, 2016), 상대방에게 거

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절민감성을 지닐 수

있다.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대해 인지적 판단과

주관적인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데(Mischel &

Shoda, 1995), 거절민감성이 형성되면 상대방의

행동을 섣불리 거절로 인식하고 불안을 느끼며

과잉 행동하는 경향성을 나타내게 된다(Downey

& Feldman, 1996). 높은 거절민감성은 대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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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연애관계의 만족도를

떨어뜨리고(이민선, 노안영, 2018), 부적절한 관계

일지라도 상대에게 집착하고 매달리면서까지 관

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관계중독에 빠질 위험이

있다(이수정, 2017; 이인숙, 2018). 즉, 아동기 외상

을 경험한 사람은 거절민감성이 형성되어 성인기

에 이성교제와 같은 친밀한 관계 안에서 관계중

독성향을 보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관계에 중

독적인 성향을 보이는 이들에게는 어린 시절 외

상으로 인해 느끼는 부정정서인 불안을 다뤄줌으

로써 거절민감성 수준을 낮춰주는 것이 부적절한

관계를 끊어내고 적응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와 그에 따른 논의를 바탕으로,

아동기 외상으로 인해 관계중독성향을 보이는 성

인을 위한 상담개입 방안에 대한 의의 및 시사점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기 외상을 경험한 이들의 관계중독성

향을 다루기 위해서는 거절민감성을 변화의 기제

로 사용하는 것이 유용한 상담 전략이 될 것이다.

어린 시절 주 양육자로부터의 학대나 방임으로

거절민감성이 형성된 이들은 중요한 타인으로부

터 거부당하는 경험을 피하려고 애쓰기 때문에

작은 단서도 쉽게 거절로 인식하고 불안을 느끼

는 등 민감하게 반응한다(Downey & Feldman,

1994). 이러한 인지, 정서적 특징은 상대방의 말이

나 행동을 자신을 거부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이는 불안이나 적개심 등의 부정적인 정서

를 일으키게 된다(강하은, 조영아, 2017; 선미진,

2019; 이수정, 2017; 이인숙, 2018). 이와 같은 부

정적 정보처리과정은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과 일

상생활에까지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Isen,

2008; Lyubomirsky, 2001). 따라서 아동기 주 양

육자로부터 경험한 외상으로 인해 관계중독성향

을 보이는 내담자의 경우 거절민감성 수준을 고

려하여 상담에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상대방의 작은 말이나 행동에도 쉽게

자신을 거절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음을 인지

하고, 이들이 지닌 심리도식이 상황을 인식하는데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한 후 왜

곡된 사고에서 벗어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필요하다(유아진,

서영석, 2017). 이러한 거절민감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인지적 탈융합, 수용을 활용한 수용전념치료

가 효과적인 것으로도 확인된 바 있다(김두현, 손

정락, 2016). 이는 자신이 경험하는 부정적인 정서

나 사고를 회피하지 않고 충분히 자각하고 느끼

는 것이 중요한데, 수용전념치료가 심리적 유연성

을 길러주고 왜곡된 판단으로 인해 부정적인 경

험을 사실로 믿는 경향을 낮춰주는 데 효과적이

라는 점(Bach & Hayes, 2002)에서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높은 거절민감성으로 인해 대인

관계 어려움을 겪는 내담자에게 수용전념치료 등

의 방안을 활용한다면 거절민감성 수준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거절민감성이 높을수록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발전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며(Christman, 2012), 대

인불안이 높다(김나영, 조유진, 2009). 이는 상담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상담자는 치료

적 장면에서 이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상담자는

내담자와의 신뢰관계 형성에 무엇보다 주의를 기

울여야 하고, 상담 장면에서 일관된 자세를 유지

하며 충분한 공감과 지지를 통해 내담자가 있는

그대로 수용 받는 경험을 가지도록 도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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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있는 그대로 느낌을 표현하고 확인하는 과

정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상대방의 반응을 거절로

받아들이는 사고 과정을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

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거절민감성을 가진 이들

이 안정적인 관계 경험을 통해 타인에 대한 불신

이나 거절에 대한 불안에서 점차 벗어나도록 도

움으로써 버림받지 않기 위해 관계에 집착하는

성향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상

담 장면에서 정서조절이나 의사소통기술 훈련과

같은 효과적인 갈등대처방안을 습득할 수 있도록

조력해준다면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

하는데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관계중독성향을 보이는 이들의 아동기 외

상 경험 유무와 심각성을 탐색하고, 양육환경에서

의 부정 적인 경험을 현재 어떻게 인지하고 해석

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람마다 유사한

자극일지라도 각자가 받는 영향력과 후유증은 차

이가 있기 때문에, 개인이 어린 시절 외상 경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Ehlers &

Clark, 2000). 즉, 관계중독적 특성을 보이는 이들

이 자신의 어린 시절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여

어린 시절 주 양육자와의 관계 경험이 현재 자신

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탐색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유용한 상담 전략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상담장면에서 상처받은 어린 시절의

자신, 이른바 내면아이와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장

을 열어주는 등 내담자가 그 당시 표현하지 못하

고 억압했던 슬픔과 감정의 응어리를 쏟아내도록

돕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개입 방안이 될 것이다.

위로받지 못하고 억압된 감정은 성인이 되어서도

쉽게 사라지지 않고 부모와의 관계에서 해결되지

못한 정서적 충동에 따라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현재 맺고 있는 대인관계에

서 문제를 불러일으킨다(조아라, 오제은, 2014;

Bradshaw, 2004; Nichols & Schwartz, 2002). 과

거의 결핍으로 인해 부족한 부분을 현재 중요한

타인에게서 채우려 하는 모습을 인식하게 함으로

써 타인이 아닌 스스로가 자기를 사랑해주고, 격

려하고, 돌볼 수 있게 한다면 관계중독 치료의 효

과는 매우 높아질 것으로 여겨진다(Bradshaw,

2004).

관계중독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시작되

어 관계중독에 이르게 되는 심리적 기제를 확인

하는 연구 역시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본 연구는

관계중독성향을 일으키는 사회, 심리적 예측 요인

을 살펴봄으로써 관계중독성향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상담 장면에서 관계에 집착하는 병리적인

관계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내담자에게 실질적으

로 도움이 되는 상담개입 방안을 제공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계중독성향과 관련된 대부분

의 선행연구는 성인 초기를 대상으로 연구가 이

루어졌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다양한 연령을 대

상으로 관계중독성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대상자의 연령이나 학력, 혼

인여부 등의 분포가 고르지 않아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향

후에는 연령이나 학력, 혼인여부 등 대상자의 일

반적인 특성에 따른 각 표본의 수를 일정하게 함

으로써 관계중독성향에 대한 보다 폭 넓은 이해

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본 연구의 측정

모형 검증과정에서 사람중독의 요인부하량이 낮

고, 사람중독과 성중독의 오차간 상관이 높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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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중독과 성중독의 오차 간 상관을 설정하여 분

석하였다. 사람중독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외상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중독을 측정하는 문항들 중

몇 문항들(예: ‘마음 끌리는 사람이 있냐고 물으

면,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다.’, 혹은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결점들을 보완해준다.’)이

관계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 상 긍

정적으로 대답함으로써 중독적인 성향을 측정하

려는 연구의 취지와는 맞지 않을 수 있다는 보고

(김지연, 심혜원, 2013)와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향후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특성

하에서 관계중독을 재개념화하거나 사람중독의

의미를 잘 측정할 수 있는 문항으로 보완하여 관

계중독을 측정한다면 관계중독을 이해하는데 더

욱 효과적일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본 연구에서

아동기 외상이 관계중독성향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한 것으로 발달정신병리학적 관점에서 의미

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횡단연구를 통해 이뤄졌

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향후에는 아동기

외상 경험자를 대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중

독적인 대인관계 성향을 살펴보는 종단연구가 필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

기 외상과 관계중독성향 간의 관계에서 거절민감

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아동기 외

상 경험과 관계중독 간의 관계에서 심리적 수용

과 자기체계 손상(김가령 외, 2018) 및 내면화된

수치심(손승희, 2017)과 주관적 고통 감내력(김수

민, 2016)이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를 살펴보고

있지만, 아직은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향후 연구에

서는 어린 시절 외상 경험으로 인해 성인기에 관

계문제를 경험하는 사람들을 위해 보다 다양한

보호 요인들을 탐색하고 그 효과를 검증한다면

관계중독성향으로 인해 건강한 대인관계를 형성

하고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도

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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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diating Effect of Rejection

Sensitiv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Trauma and Relationship

Addiction Tendency

Ga-Yeon Choi Yeon-Joo Song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Dongshi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effects of childhood trauma on the Relationship

Addiction tendency and to investigate the role of rejection sensitiv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trauma and Relationship Addiction tendency. To this end, 465 adults older

than age 18 living in G city and J area were administered the childhood trauma, Relationship

Addiction, and rejection sensitivity scale. Data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SPSS 22.0 for

correlational analys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variables, and the structural

equation for the mediating effect validation was performed using AMOS 22.0. As a result,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s among childhood trauma, rejection sensitivity, and Relationship

Addiction tendency. Also, the effects of rejection sensitivity on the relationship showed full

mediating effect. This suggests that childhood traumatic experiences may lead to Relationship

Addiction tendency through rejection sensitivity. Through this study, a counseling intervention

method valuable to clients with addictive relationship problems is presented. Based on this

study, findings and implications are discussed.

Keywords: childhood trauma, rejection sensitivity, Relationship Ad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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